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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코로나19는 2019년 말에 발생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일상생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집합금지와사회

적거리두기등감염병대응전략은거의모든사회활동을비

대면으로 전환시켰다. 대학생도 예외 없이 대부분의 학습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교과 외 활동은 시행하지 못

하거나 온라인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교과 외 활동에는 교

과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대학 재학생의 진로와 취업 준비

를위한프로그램이상당부분포함되어있고, 재학생의진로

와취업준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

다[1,2]. 또한, 대학의 다양한교과외프로그램들은재학생의

대학 적응을 돕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그

러므로 코로나19 상황은 재학생의 대학 적응은 물론, 진로와

취업 준비에도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특히, 1~2학년(저학년)은 대학 적응에, 3~4학년(고학년)은 진

로 결정과 취업 준비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학년에 따른 재학생의 대학 적응, 진로와 취업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재학생의 대

학 적응 및 진로와 취업 준비를 돕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본연구의모집단은 2020년 대학에재학중인학생이며, 표

본은 2020년 일개 대학에서실시한재학생대학생활실태조

사 참여자 1,242명이다.

2.2 연구 도구

2.1.1 진로 장벽

Tak, Lee[5]가 개발한 the Korean Career Indecision

Inventory(K-CII)를 사용하여측정하였다. 이도구는개발당

시 5개 요인(직업정보 부족, 자기 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함,

필요성 인식부족, 외적 장벽), 22문항, 5점 Likert 척도,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59~.94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

벽이 높음을 의미한다.

2.1.2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CDMSES-SF(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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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fficacy Scale)[6]로측정하였다. 총 25문항, 5점 Likert 척

도, 5개요인으로구성되며, 5개요인은자기평가, 직업정보, 목

표선택, 계획, 문제해결이다. 점수가높을수록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1.3 대학 적응

정은이, 박용한[7]이 개발한 대학 적응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19문항, 5점 Likert 척도,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5개 요인은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

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2020년 12월, 일개 대학에서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한설문조사자료중일부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자료의취

득은본연구를위한 IRB 심의후대학의규정과절차에따라

자료를 제공받았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으며, 저학년(1~2

학년)과 고학년(3~4학년)의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 적응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총 1,242명 중 남자가 51.9%(644명), 여자는 48.1%(598명)

이었고, 학년은 1학년 22.9%(285명), 2학년24.4%(303명), 3학

년 25.1%(312명), 4학년 27.5%(342명)이었다. 대상자의 성별

과 학년에 따른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대학 적응

의차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다른 학년과비교할 때, 진

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1학년이 유의미하게 높았고(F=3.61,

p=.013), 대학 적응은 4학년이 높았다(F=10.84, p<.001). 진로

장벽은 학년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0.57,

p=.634).

[표 1] Differencies in Variables According to Sex and Grade (N=654)

Variables N %
Barrier* Self-Efficacy** Adaption***

M±SD F/t(p) M±SD t(p) M±SD F/t(p)

Sex
Male 644 51.9 2.5±0.81 -1.72

(.086)

3.4±0.72 -0.49
(.625)

3.3±0.67 -0.44
(.661)Female 598 48.1 2.6±0.71 3.4±0.64 3.4±0.61

Grade

1sta 285 22.9 2.6±0.75

0.57
(.634)

3.5±0.66

3.61
(.013)
a>b,c,d

3.2±0.61

10.84
(<.001)
a,b,c<d

2ndb 303 24.4 2.6±0.75 3.4±0.67 3.3±0.61

3rdc 312 25.1 2.6±0.79 3.3±0.72 3.4±0.65

4thd 342 27.5 2.5±0.77 3.4±0.68 3.5±0.66

*Career barrier
**Career self-efficacy
***College adaption

저학년과 비교해 고학년의 진로 장벽, 진로 결정 자기효능

감, 대학적응을확인한결과, 진로장벽에는유의미한차이가

없었으며(β=-0.14, p=154), 대학 적응은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β=0.77, p<.001), 진로 결정 자기효

능감은 저학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0.66, p<.001).

[표 2] Logistic regression between low and high grade groups

Variables B p OR 95%CI

Career barrier -0.14 .154 0.87 0.72-1.05

Career self-efficacy -0.66 <.001 0.52 0.41-0.66

College adaption 0.77 <.001 2.15 1.71-2.71

Model effect : χ2=57.86, p<.001, Hosmer&Lemeshow χ2=2.71, p=.951
Classification accuracy=58.7%
Reference : low grade(1~2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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